
아프가니스탄으로 취재를 다닐 때는 비자를 받기 위해 파키스탄으로 먼저 가야했습니다. 한번은

촬영 스케줄에 쫓겨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비자를 받지 못하고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

탄의 국경 도시 페샤와르에 있는 아프간 영사관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비자 신청을 하며 기간이 얼

마나 걸리느냐고 물어보니, 아프간 영사님이 언제까지 받으면 되냐고 되묻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빨리 나오면 좋다고 하니 제 여권을 들고 가며 기다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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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는 불과 30분도 안되어서 비자가 나왔습니다. 영사님이 “웰컴 투 아프가니스탄”이라고 말하

며 여권을 돌려줬습니다. 비자가 생각보다 빨리 나와 신나서 여권을 들여다보는데 뭔가 찰흙 같은

걸 건네줍니다. 크기는 도장 하나 정도? 이게 뭐냐고 물으니 너무나 태연하게 ‘헤로인’이라고 답합

니다.

대한민국에서 나고 자란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는 한 헤로인은 마약입니다. 다른 사

람도 아니고 한 나라의 영사가 비자와 함께 헤로인을 주다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거부하고

안 가져간다고 하니 아프간 영사님은 제가 예의상 사양하는 거라 생각하는 듯합니다. 괜찮다고, “내

가 선물로 주는거니~”라고 합니다. 정말 황당합니다.

마약을 받으면 제가 한국에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텐데, 여기서는 안 받으면 예의가 아닌 모양새입

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운전기사가 자기가 냉큼 챙겨 받습니다. 현지말로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

지만 두 사람 다 행복해보입니다. 영사관을 나와 차를 타고 국경으로 향하는데 운전기사가 “역시 정

부 사람들은 품질도 좋은 헤로인을 가지고 있네”라고 말합니다.

아프간 사람들은 마약의 심각성을 잘 모릅니다. 아이가 울고 보채면 엄마가 마약 한 숟갈을 먹입니

다. 아이는 금방 기분 좋아져서 아주 잘 놉니다. 카불의 마약중독 센터에 가보면 초등학생 정도의

어린 아이들이 중독자가 되어 넋을 놓고 창문을 바라보는 광경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아프

가니스탄에서 마약은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선물로도 인기가 많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혹은 아

픈 병자에게 치료약으로. 아프간 사람들은 마약을 선물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본 양귀비밭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바람에 하늘거리는 빨간 양귀비꽃을 보

고 저는 넋이 나갔습니다. 그림처럼 아름다운 이 양귀비밭은 헤로인의 재료가 되는 아편의 주생산

지입니다. 수확기에 들어선 양귀비꽃은 초록 대롱을 남기는데, 이걸 칼로 썰면 하얀 진물이 나옵니

다. 그게 마약의 재료입니다.

헤로인은 아주 중독성이 강한 마약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헤로인의 90%를 생산하는 나라가 아프

가니스탄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엔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했습니다. 군대와 경

찰을 동원해 양귀비밭을 불태웠습니다. 수확기에 접어든 양귀비밭을 연합군이 나서서 불태워 버리

자 양귀비 농부는 울면서 주저앉습니다. 농부는 이걸팔아야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배추

나 시금치처럼 농부에게 양귀비는 그저 돈이 되는 농작물일 뿐입니다.

마약과의 전쟁으로 초토화된 양귀비밭을 보며 허탈해하는 농부에게 탈레반이 접근합니다. 연합군

이 양귀비밭을 불태우러 오면 우리가 전투를 해서 막아줄 테니, 아편을 팔면 일정 퍼센트의 수고비

를 달라는 것입니다. 농부 입장에서는 다 잃는 것보다 덜 잃는 쪽을 택합니다. 탈레반은 이렇게 ‘전



투비’를 받아 재정을 확보합니다. 농부는 마치 조폭들에게 돈을 뺏기듯 울며 겨자 먹기로 탈레반에

게 아편 판 값을 상납합니다.

아프간 전쟁은 이미 끝났지만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전쟁 전보다 헤로인 생산이 아주 크게 늘었습니

다. 농부 입장에서 탈레반에게 상납을 하고도 기존 수익을 보존하려면 무조건 생산량을 늘려야 한

다는 경제 공식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헤로인 풍년’ 입니다. 그렇게 생산된 많은 양의 헤로인이 아프간 이웃나라인 중앙아시아,

러시아 그리고 미국에까지 흘러들어갑니다. 특히 올해 아프가니스탄은 유례없는 헤로인 풍년이랍

니다. 국제 원조가 많이 끊겨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서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돈 되는 작물이라곤

양귀비밖에 없습니다.

과거 실크로드라 불리던 그 길들이 이제는 마약을 운반하는 ‘마약로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산

과 공급이 많아지면 자연히 전 세계에서 헤로인을 접하는 사람들도 많아집니다. 과잉 생산되며 헤

로인 값도 싸졌으니까요.

미국과 유엔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인 마약과의 전쟁이 오히려 ‘마약 풍년’만 만들었습니다. 근본

적으로 아프가니스탄 농부들이 마약의 원료인 양귀비 재배를 대체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지 못한 결과입니다. 양귀비꽃은 참 예쁘더만, 어찌 그리 인간에게 해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지...

해로운 헤로인입니다.

   #실크로드 #아프가니스탄 #양귀비 #마약과의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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